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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

이었던 개성공단에 소재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침통한 마음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남‧북 양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

게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입주기업인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 양정부

는 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입주기업 전체의 뜻을모아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1.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국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

꿔온 평화공단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4년 넘게 공단 재개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단 재개를 영구히 막는 더 이상

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사태의 발단은 대북 삐라 살포지만 그 배경은 

4.27, 9.19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조

속한 추진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

3. 미국에게도 촉구한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협력에 대해 사

사건건 제동을 건 결과가 이같은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미국은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남북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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